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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심혈관질환은 사망 인구가 거의 2000 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큰 후유장애를 남기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급속히 고령화되는 사회에서는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심혈관질환은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까지 증상이 거의 없다가 갑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조기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민감도와 수용액 중의 분산도가 동시에 뛰어난 콜로이드 결정화된 자성나노입자를 합성하

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관상동맥질환의 진행 과정에서 플라크 파열에 이르기 전에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질환인

자를 혈액에서 분리 검출하였다. 특히 기존의 자성비드나 자성나노입자와 그 효율을 비교함으로써 콜로이드 

결정의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2. 실험방법
시판되는 자성비드(MB)와 일반적인 산화철 자성나노입자(NP)를 비교군으로 하여 콜로이드 결정화된 자성

나노입자(CCNP)를 TEM과 DLS로 구조와 크기분포를 확인하였으며, 수용액 중에서의 분산도와 자기적 성질의 

차이를 각각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각기 다른 농도의 심혈관 질환 인자를 함유한 혈청시편에서의 각각의 자성

입자(MB, NP, CCNP)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그 전후 농도를 정량 분석함으로써 그 효율을 비교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자성 비드와 콜로이드 결정화된 자성나노입자는 단일입자 당 자화량이 일반적인 산화철 나노입자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Nd계 영구자석으로 실험실에서도 손쉽게 원하는 생체분자를 자성분리하기에 유리한 

자기적 성질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자성비드는 완전한 초상자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자화되면 입자들

끼리 응집되어 버리고, 수용액에서의 분산성이 자성나노입자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 이에 비해 콜로이드 결

정화된 자성나노입자는 일반 자성나노입자와 같이 초상자성을 보이며 수용액 중에서 좋은 분산성을 보였으며, 

동시에 자기민감도는 시판되는 자성비드보다 좋아서 생체분자의 분리, 검출에 가장 적합한 특성을 보였다. 또한 

실제 혈청 내에 존재하는 각기 다른 농도의 심혈관인자를 분리하는 실험에서도 콜로이드 결정은 다른 비교군에 

비해 월등한 분리/검출 효율을 나타내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심혈관질환의 조기검출을 위해 질환인자들을 다양한 자성입자들을 이용하여 검출효율을 비

교분석하였으며, 자기민감도와 분산도가 모두 좋은 콜로이드 결정화된 자성나노입자가 질환인자의 분리검출에 

가장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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